
			 20210908 정진경 <데미안> 서평 1차

<데미안>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헤르만 헤세가 1919년 발표한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전쟁이 끝난 후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을 찾아가는지를 그린 성장 소설입니다. 헤세는 이 책에 자신의 정신적인 방황과 심리학에 대한 관심을 담아냈습니다.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마침내 '나' 자신으로 서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본 서평은 <데미안>이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누구나 겪는 자아 찾기의 과정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긍정하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전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소설은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어렸을 때부터 겪는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는 친구 크로머에게 약점을 잡혀 괴롭힘을 당하다가, 신비로운 전학생 막스 데미안을 만나 구원을 받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해주며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청소년기가 되어 데미안과 헤어진 후, 싱클레어는 방황합니다. 그러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내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는 유명한 답장을 받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싱클레어는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하는 신 아프락사스에 대해 알게 되고, 오르간 연주자인 피스토리우스와 교류하며 내면을 탐구합니다. 이후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재회하고, 그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을 만나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싱클레어가 군에 입대하고, 야전 병원에서 데미안과 마지막으로 만나 이별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싱클레어는 결국 데미안이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데미안>을 읽으면서 싱클레어의 고뇌는 마치 내 사춘기 시절의 방황을 보는 듯하여 강한 공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메시지는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다만, 데미안이라는 캐릭터는 싱클레아가 위기에 처하거나 중요한 순간에만 나타나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는 다소 비현실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저는 헤세가 데미안을 싱클레어의 내면의 이상적인 자아를 상징하는 존재로 설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은 선과 악의 이분법을 넘어, 우리가 흔히 악하다고 생각하는 본능적인 부분까지도 나의 일부로 인정하고 포용해야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보여줍니다.
싱클레어가 느꼈던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의 갈등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보이는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로 내가 느끼는 현실의 괴리는 싱클레어가 겪은 '두 개의 세계'의 갈등과 유사합니다. <데미안>은 이러한 괴리 속에서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을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을 용기를 줍니다. 아프락사스의 개념처럼,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를 규정하는 모든 것을 긍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싱클레어처럼 자신만의 운명적인 삶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책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고민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데미안>은 단순히 문학 작품을 넘어, 인간의 심리와 철학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의의는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결국 싱클레어는 외부의 조언자 없이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내려 하라고 말합니다. 이 교훈은 정해진 길이 없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